
3M, 5년만에 최대 순이익 기록

3M(Minnesota Mining & Manufacturing)이 경기침체 속에서 2002년 3/4분기에 전년대비 38% 향상된 5억

4500만달러의 순익과 41억달러의 매출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

지난 5년간 발표한 분기별 영업실적 중 최대규모이다.

기업실적 조사기관인 퍼스트콜에 따르면, 3M은 3/4분기에 주당 1.38달러의 이익을 냈으며 실적호조에 힘입

어 주가가 10월22일 주당 3.69달러 오른 129달러를 기록했다.

유럽과 남미시장에서의 저조한 판매실적에도 불구하고 아·태 지역 판매량이 19.3% 증가해 평균 해외판매

량이 8.8% 오른 것이 영업실적 호전에 기여했다.

2002년으로 창업 100주년을 맞는 3M의 성공비결은 수십년간 쌓은 탄탄한 경영노하우로 지적되고 있다.

또 꾸준히 해외시장을 개척해 판매 증가를 유도했으며, 경매를 통한 자재구입 등 다양한 비용절감 정책을

통해 영업 효율성을 개선한 점도 성공전략으로 꼽히고 있다.

3M은 9월말까지 총 121억달러의 판매실적에 14억6000만달러의 순익을 기록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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